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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에셋그룹이 2019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, 세전 이익, 당기순이

익에서 모두 1조원을 넘겼다. 항목별로는 넘긴 적이 있으나 세 항

목 모두에서 1조를 넘긴 것은 처음이다.

미래에셋그룹은 2019년 기준 영업이익 1조1천160억원, 세전 이익 1

조5천392억원, 당기순이익은 1조1천432억원을 기록했다.

대상 계열사는 미래에셋대우, 미래에셋자산운용, 미래에셋생명, 

미래에셋캐피탈, 미래에셋컨설팅으로, 모두 세 가지 항목에서 흑

자를 기록했다. 작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던 미래에셋캐

피탈과 미래에셋컨설팅 역시 각각 1천657억원, 494억원 이익이 발

생했다.

국사봉 

성과가 탄탄해진 배경은 글로벌 경쟁력에 있다. 

미래에셋은 15개 지역에 40여 개 네트워크를 갖

추고 있다. 플러스 ‘α’로 기대했던 해외 시장 사업

이 가속돼 1조원 고지를 넘긴 것이다.

미래에셋은 글로벌 사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

쟁력을 갖추며 금융투자업계 최초로 해외 세전 

순이익 2천억원을 돌파했다. 2019년 해외 법인 세

전 순이익은 2천100억원이 넘는다. 이는 2018년 

대비 70% 넘게 증가한 기록으로, 그룹 역사상 처

음으로 해외 법인에서 세전 순이익 연 2천억원을 

돌파하는 이정표도 세웠다. 이는 기업 전체 연결 

세전 순이익 대비 19%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

는데 여타 금융사 대비해서도 최상위권에 해당

한다.

본업의 경쟁력도 탄탄하다. 미래에셋대우는 글

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

해외 주식에서 국내 증권사 중 거래 점유율 1위를 

차지하고 있다. 

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분법 평가이익 등 해외 

성과를 제외하고도 14년째 당기순이익 1위를 기

록 중이다. 미래에셋캐피탈은 본업인 여신업 비

중을 확대하면서 실적이 개선돼 13년 만에 보통

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시행했다.

미래에셋그룹의 자기자본도 급성장 중이다. 2017

년 13조원에서 2018년 14조원, 2019년 말에는 16조

원을 넘어섰다. 투자회사는 M&A부터 딜 소싱까

지 자기자본을 통해 이뤄지고 그다음 투자자를 

찾는 경우가 많아 자기자본은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.

유동성도 풍부하다. 유동성 자산에서 유동성 부채를 뺀 ‘유동성 갭’ 

지표를 보면 미래에셋그룹의 유동성은 10조2천208억원에 달한다. 

2017년 9조45억원에서 2년 사이 1조원 이상 늘었다. 

신용등급도 안정적이다. 나이스신평이 제시한 미래에셋대우 단기 

신용등급은 ‘A1’, 장기 신용등급은 ‘AA/Stable’(안정적)이다. 미래에

셋캐피탈은 단기 ‘A1’, 장기 ‘AA-/Stable’이며, 미래에셋자산운용은 

단기 신용등급 없이(Not Rated) 장기 신용등급 ‘AA/Stable’이다.

자기자본과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과감히 도

전하는 것이 미래에셋의 성장 동력이다.  

탄탄한 미래에셋
이익·자기자본·유동성 3박자 갖춰

리포트


